
콘크리트와 사진 사이 

여러 응모작 중 김현정의 사진이 눈에 띈 것은 피사체의 물성에 대한 탐구와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연구가 서로 상응하며 

하나로 수렴했기 때문이다. <무용지물>(2016-) 연작은 담벼락이나 주차장의 표지석, 계단, 벽과 벽이 만나는 모퉁이 등 주거 

공간 주변의 사소하고 흔한 대상을 섬세한 눈으로 포착한 작업이다. 

집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경험을 계기로, 작가는 사물도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를 겪으며 모종의 신호를 보낸다고 생

각하게 된다. 사물의 신호는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스며든 흔적으로 나타났고, 작가는 이를 응시하기 시작한다. 작업의 출발

이 집이었기에 포착한 대상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소외된 주변부가 다수였고, 그것들은 대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들이었

다. 콘크리트와 사진의 연결은 이렇게 시작된다. 콘크리트의 흔적을 세심히 담던 작가는 문득 콘크리트와 사진이 닮았음을 인

지하게 된다. 유동체로 시작해 고체로 변하는 콘크리트는 타설된 후 마르는 시간을 요한다. 이 시간동안 물질에 가해진 외부

의 개입은 고스란히 재료 내부에 각인된다. 작가는 콘크리트의 이러한 속성에서 노출시간이 긴 사진을 떠올렸다.  대상의 흔

적을 담아내는 콘크리트의 특징은 피사체를 전사하는 사진의 지표적 속성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재료가 굳는 일정 시

간을 요하는 콘크리트의 경우 대상의 각인에 대개 찰나의 시간을 요하는 사진과 달리 지속의 시간성을 가진다. 하지만 장노출 
사진처럼 연속적 시간을 요하는 사진이라면 콘크리트의 특징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콘크리트를 찍은 사진은 형식과 내용이 합치되는 명료한 쾌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대상은 기능을 지

닌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라 물질과 표면으로 다뤄진다. 벽면이라는 표면과 사진이라는 표면 위에서 물질과 이미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형식 실험이라고 할까. 이때 콘크리트 벽이 대부분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이라는 점은 회화적이라는 작업

의 인상과 묘한 조응을 이룬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금을 따라 페인트가 들떠 색감이 달라지거나 갈라진 곳을 메우려고 덧칠을 

해 색이 진해진 벽면의 무늬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추상 회화를 연상케 한다. 비바람에 바래어 옅어진 중간 톤의 색들이 미묘

하게 변주되는 사진의 담백한 질감은 거의 보정을 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사진임에도 마치 물감이 얇게 덧발려 은은하게 계조
가 생긴 캔버스 표면처럼 보인다. 

물질과 매체를 잇는 실험은 최근 열린 두 개인전에서 심화된다. <<공구리를 위한 준비운동>>(2017)은 사진 매체를 넘어 다

른 표면들로 물성 실험을 확장시킨다. 여기서 콘크리트는 캔버스 위에 실제로 발리기도 하고, 사진으로 찍히기도 하며, 종이 

위에 프로타주되기도 한다.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매체에 따른 물성 차이는 훨씬 명확해진다. 캔버스 위에 발린 콘크리트는 

중량을 지닌 물질 그 자체지만, 사진이라는 장치를 거치면 양감이 빠지면서 표면 질감이 두드러진다. 콘크리트 표면을 프로타

주한 후 스캔과 포토샵을 거친 프린트가 실제보다 훨씬 거칠어지는 것 또한 매체를 거치며 생긴 변형(선택과 강조에 따른 입

자감의 강화)의 결과다. 
<<공구리 프리퀄>>(2018)에서는 <무용지물>에서 출발한 사진과 콘크리트의 연결을 조금 더 진척시킨다. 여기서 작가는 콘

크리트를 갤 때 적정 농도를 찾는 과정을 사진에서 적정 노출을 찾는 그레이 스케일과 접목시킨다. 그레이 스케일에 따라 명

도를 달리하며 인화된 사진, 그레이 카드 자체를 찍은 사진, 사진 한 장이 그레이에 대한 자기 반영적 모색이기도 하다. 그 진

지한 모색이 길게 넓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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